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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이창환 기자 = 더불어민주당은 4일 호르무즈 해협에 계류 중인 한국 선박에서 폭발이 일어난 데 대해 "국민과

함께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기원하고, 선원의 안전과 무사 귀환을 위해 상황을 주시하며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"고

했다. 

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서면 브리핑을 내고 "오늘 밤 호르무즈 해협 안측 움알쿠와인항 항계 밖 수역에 정박 중이

던 HMM 선박에서 피격으로 추정되는 상황이 발생했다"며 이같이 말했다.

강 수석대변인은 "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, 기관실 좌현 폭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"며

"무엇보다 선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다. 정부는 우리 선원 6인과 외국인 선원 18인이 무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

해주기를 바란다"고 했다.

그러면서 "또한 더 이상의 선박 피해가 없도록 관계 부처에서도 각별하게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"며 "피격의 원인

이 확인되는 대로 호르무즈 인근의 우리 국민과 재산의 안전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"고 덧

붙였다. 

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8시40분께 호르무즈 해협 내측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

사 운용 선박 'HMM 나무'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. 해당 선박에서 폭발이 발생한 배경이나 경위, 정확한 피해 규

모 등은 계속 파악 중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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